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점령 반대한다!
가자지구를 굶겨 죽이지 말라!

이스라엘이 2023년 10월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를 

공격하며 시작된 학살이 1년 9개월째 계속되고 있습

니다. 지금까지 팔레스타인인 6만 명이 이스라엘군

에게 죽임을 당했고, 부상자는 수십 만 명에 달합니

다. 이 중 절반은 여성과 어린이입니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인들의 절멸을 목표로 인종 학살을 벌이

면서 가자지구의 90퍼센트가 파괴됐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단순히 폭격과 지상전으로 민

간인들을 학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인구 230만 명

에 달하는 가자지구 전체를 의도적으로 아사로 몰

아 넣고 있습니다. 가자지구 현지 의료진에 따르면 

임산부 6만 명이 끼니를 구하지 못하고, 영유아들의 

분유도 고갈됐다고 합니다. 가자지구 아동 60만 명

이 영양실조 상태이고, 지금까지 217명이 넘는 팔레

스타인인들이 아사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정부는 가자지구를 완

전히 점령하겠다고 합니다. 하마스를 제거한다는 명

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가자지구를 더 철

저히 파괴하고 팔레스타인인들을 굶기고 학살해 강

제 이주를 시키려는 의도입니다. 이스라엘은 즉각 구

호품 반입을 허용하고 학살을 멈춰야 합니다. 

미국 트럼프 정부는 학살 공범

그럼에도 미국을 비롯한 서방 정부들은 이스라엘

에 제동을 걸기는커녕, 군사·외교적 지원을 제공하

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중동 특사 위트코프는 지난

주 가자지구를 방문해 기아는 없다며 이스라엘의 책

임 회피를 도왔습니다. 미 의회는 최근 이스라엘에게 

5억 달러 규모의 군사 원조안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미국 트럼프 정부는 명백한 학살 공범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과 학살 공범들에 맞서서 전 세계 

곳곳에서 자국 정부의 학살 지원에 항의하고, 팔레



스타인에 연대 행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프랑스, 그리스의 노동자들은 이스라엘로 향하던 군

사 물품 선적, 수송을 거부했고, 모로코에서는 시위

대가 무기를 싣고 이스라엘로 향하는 선박의 출발을 

지연시키기도 했습니다. 지난 주말 오스트레일리아 

시드니에서는 30만 명이 이스라엘이 벌이는 기아와 

학살에 항의하며 행진했습니다.

학살 국가 이스라엘과 협력말라

한국 정부와 기업들도 이스라엘을 지원해 온 책임

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최근 유엔 보고관이 밝힌 

‘가자 전쟁 지원, 불법 정착촌 관여 기업’ 명단에는 

한국의 HD현대와 두산이 포함됐습니다. HD현대의 

중장비는 10년 넘게 이스라엘이 요르단강 서안지구

에 불법 정착촌을 짓는 데에 동원됐습니다. 2023년 

10월 이후 이 장비들은 가자지구를 파괴하는 데에 

쓰이고 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과 카이스트가 공동 주관해 8월에 

열리는 국제 문화유산 심포지엄 ‘CIPA2025’에는 이

스라엘의 학살 기술을 개발해 온 이스라엘 테크니온 

공과대학이 초청됐습니다. 팔레스타인인들과 ‘팔레

스타인인들과 연대하는 사람들’은 주최·주관 단체들

에게 테크니온을 제외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스라엘의 범죄에 책임을 묻고, 이스라엘과의 협력을 

단절해야 합니다. 

인종 학살과 점령의 비극, 끔찍한 굶주림은 하루 

빨리 끝나야 합니다. 77년째 이스라엘에 무릎꿇지 

않고 독립을 향한 불굴의 저항을 이어가고 있는 팔

레스타인인들과 연대합시다! 요르단강에서 지중해까

지, 팔레스타인은 독립하리라!

목소리

“가자지구의 사람들은 아무도 겪어서는 안 될 악몽을 

견디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오늘은 먹을 음식이 있을

지, 마실 물이 있을지조차 알 수 없는 현실 속에서 깨

어납니다. 

“우리는 이 끔찍한 만행에 책임이 있는 자들을 지목

해야 합니다: 가자 지구를 잔혹하게 봉쇄하며 굶주림

을 전쟁의 무기로 사용하고 있는 이스라엘 아파르트

헤이트 국가와, 그에 동조하는 아랍 국가들을 포함한 

모든 파렴치한 동맹국들. 우리는 팔레스타인 사람들

의 고통을 외면하는 국제 사회의 행위자들 또한 반드

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우리는 함께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정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그 누구도 

외면당하지 않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 2025년 7월 26일 ‘팔연사’ 주최 집회에서 

가자지구 출신 팔레스타인인의

재한 팔레스타인인, 중동·북아프리카인 등 여러 이주민, 한국 시민·사회 단체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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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 행동 등을 위해 사용합니다.


